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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수년간 노력 성과 

- 학교교과서 제 이름 찾는 계기 될 것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공식 용어가 혁명 130주년을 맞이한 2024년, 표준국어

대사전에 ‘동학농민혁명’으로 공식 등재 되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적, 행정적, 학술적 용어 정립에 이어 표준국어사전 등재로 학

교 교과서에서도 이제 ‘동학농민혁명’으로 공식화되는 기회가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확한 명칭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사장 신순철, 이하 기념재단)은 4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

에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로 공식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기념재단은 그동안 

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의 정확한 용어 등재를 위해서는 표준국어사전에 먼저 

등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국립국어원을 상대로 관련 명칭개정을 꾸

준히 요구해 왔다. 국립국어원 방문과 특별법 내용 소개, 학문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등을 전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정확하고 바른 용어 등재를 요구해온 성과

가 드디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기념재단은 이번 표준국어대사전 등재로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계

기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특별법을 통해 국가 공식용

어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국어사전에는 동학농민운동만을 표제어로 인정해왔고,

현재 초중등 교과서도 이 용어를 따르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을 지칭하는 용어는 역사적 인식이나 관점에 따라 운동, 혁명,

전쟁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었다. 해방이후 교과서에는 ‘동학란’으로 표기되어 



1963년까지 사용되었다. 이후 동학혁명, 동학운동 등으로 바뀌다가 1987년부터 

현재까지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해 왔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이 법률 용어로 

정착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명, 유적지 명칭, 5.11일 국가기념일까지 ‘혁명’으

로 제정된 현실을 교과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역사학계에서도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념재단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관련 논문 52편 중 35편

(67.3%)이 혁명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

이 중세의 낡은 신분제를 무너뜨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근대민주주의를 

이끌어온 문명사적 일대사변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

로 등재되었고, 국제적인 명칭도 혁명(Revolution)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표준국어대사전 등재를 발판으로 삼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용어 통일

로 역사적 위상을 바로잡고 학교와 유적지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 : 관련 이미지 1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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